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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엽(58·사법연수원 18기·아래 사진) 

신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1년 대한변협 정기총

회에서 공식 취임했다. 이 협회장은 '직역 수

호'에 앞장서겠다며 ‘변호사들을 위한 협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신임 협회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역대 가

장 많은 후보들이 출마한 제51대 대한변협회

장 선거에서 뜨거운 지지와 선택을 받고 영광

스러운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협회장으

로서 가져야 할 사명들을 막중한 책임감을 가

지고 회원 여러분과 이뤄나갈 것을 약속드린

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 과잉공급을 막고 

직역침탈에 대응하는 한편 변협의 위상을 회

복하고, 변협을 개혁해 변호사들을 위한 협회

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협회장과 함께 대한변협을 이끌어갈 새 

집행부도 구성됐다. 박종흔(55·31기) 수석부

협회장을 비롯해 김관기(58·20기), 김영훈

(57·27기), 김형준(47·35기), 박상수(42·2

회), 서정만(58·군법무관임용시험 8회), 이

상직(56·26기), 이영갑(58·21기), 이춘희

(61·15기), 최지수(40·37기) 변호사 등 10명

이 부협회장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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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총무이사 김대광(44·41기) △재무이

사 김연수(52·34기) △제1기획이사 남기욱

(54·31기) △공보이사 김민주(42·변시 2회) 

△1법제이사 이춘수(51·32기) △윤리이사 

김형빈(47·39기) △국제이사 허중혁(50·변

시 1회) △사업이사 홍세욱(50·42기) △정책

이사 김진우(39·변시 3회) △홍보이사 최재

윤(39·42기) △교육이사 김민규(37·변시 3

회) △인권이사 우인식(46·변시 2회) △회원

이사 김홍태(52·41기) △2기획이사 최웅식

(38·변시 2회) △2법제이사 김미주(39·변시 

1회) 변호사 등이 선임됐다.

이날 새 감사들도 선출됐다. 정재기(40·41

기), 김숙희(51·39기), 이재욱(55·26기), 

홍성훈(41·2회), 최재원(48·3회), 조감사

(40·9회) 등 6명의 후보를 두고 전체 대의원 

유권자 438명 중 215명이 투표했다. 그 결과 

홍성훈 변호사가 91표(36.25%), 정재기 변호

사가 68표(27.09%), 최재원 변호사가 51표

(20.32%)를 득표해 감사로 선출됐다.

2023년 2월까지 앞으로 2년간 대한변협 총

회를 이끌어 갈 총회 의장으로는 대구지방변

호사회 출신의 이담(61·19기) 변호사가 선

출됐다. 그는 “의장으로서 협회장에 대한 견

제와 예산결산위원회의 역할 강화 등을 이뤄

가겠다.”고 밝혔다. 총회 부의장에는 안병희

(59·군법 7회) 변호사가, 총회 간사에는 박철

(48·36기) 변호사가 선임됐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회원 포상도 실시됐

다.

반세기 넘게 변호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

며 법률문화 발전에 기여한 변호사에게 수여

되는 ‘변호사 50년상’은 김영창(100·판검사 

특별임용시험 2회), 김홍재(87·고시 8회), 이

유영(76·사시 9회), 장영철(85·고시 13회), 

현순철(95·고시 12회) 변호사 등 5명이 수상

했다.

‘공로상’은 김대휘(65·10기),  남기욱

(54·31기), 배태민(53·군법 12회) 변호사 등 

25명, ‘청년변호사상’은 이영준(36·1회), 정

재욱(35·4회), 홍세욱(50·42기) 변호사 등 

16명이 수상했다.

또 손병호(42·1회), 오민애(34·4회), 이아

린(39·2회) 변호사 등 20명이 ‘표창’을 받았

고, 목영준(66·10기) 김앤장 사회공헌위원장

은 ‘감사포상’을 받았다.

한편 전임 집행부를 맡았던 이찬희(56·30

기) 제50대 대한변협회장은 이날 이임사에서 

“2년전 9322표의 압도적인 지지로 제50대 집

행부를 맡겨주셨는데 퇴임 인사를 올리게 되

니 지난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다.”며 “지난 임기중 단 한 건도 전관예

우가 문제된 적 없었고, 직역수호에도 최선을 

다해 20대 국회에서 세무사법 통과를 저지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사회정의와 공익활동을 

통해 전임 변협회장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

아가겠다.”고 말했다.

(출처/법률신문)


